
항바이러스 어류 사료첨가제 개발
경희대 정대균 교수팀 , 면역강화에 바이러스 증식 억제효과까지

전세계적으로 연어 및 무지개송어 양식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이러스에 대한 획기적인 예방약

이 개발됐다.

경희대 생명과학원 정대균 교수팀은 백신의 전단계 물질인 항바이러스성 어류 사료첨가제 [아쿠아박스-XG]

를 개발, 현재 2차 임상실험과 상용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7월11일 발표했다.

기존 항바이러스 어류사료 첨가제가 양식어종의 면역강화 효과만 가져온 데 비해 개발물질은 세계 최초로

어류에 치명적 피해를 입히는 바이러스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해 면역력 강화는 물론 바이러스 증식 억제효과까

지 거둘 수 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정대균 교수는 주장했다.

개발물질은 바이러스로부터 찾아낸 단백질을 유전공학적으로 대량생산하는 방식을 다룬 정대균 교수팀의

연구논문을 기반으로 개발됐다. 논문은 80여개국 3000여명의 연구자가 참가해 2002년 4월말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어류양식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정대균 교수는 현재 개발물질의 수출을 위해 국내기업과 대량생산 논의를 벌이고 있으며 칠레 등 현지 다

국적기업과 관련제품 제조·판매에 관한 계약조건 등을 협상중이다.

3조5000억-4조원에 달하는 전세계 연어 양식시장의 85-90%를 차지하고 있는 칠레와 노르웨이는 어류에 직

접 백신을 주사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백신효과는 높은 반면 값이 비싼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대균 교수는 바이러스에 의한 양식 피해규모가 연간 6000만달러 이상인 노르웨이와 칠레에서 현재 개발

기술에 대해 임상실험을 실시중이며, 상용화된다면 어류 폐사율 급감으로 어민소득 증가는 물론 연간 300만달

러 이상의 수출이 기대된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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